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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성성성    클레멘테클레멘테클레멘테클레멘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주임신부  전흥식전흥식전흥식전흥식 요아킴요아킴요아킴요아킴 | Tel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성체조배:  매월 둘째 목요일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미사성가미사성가미사성가미사성가 입당입당입당입당 () 
    

►►►►제제제제 1111 독서독서독서독서                                 민수기민수기민수기민수기

    

화답송화답송화답송화답송        
◎◎◎◎주님의주님의주님의주님의    규정규정규정규정    올바르니올바르니올바르니올바르니    마음을마음을마음을마음을    기쁘게기쁘게기쁘게기쁘게    하네하네하네하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어리석음을 깨우치네◎◎◎◎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당신의 종도 이 가르침 익히리니, 이를 지키면 

받으리이다. 저도 모르는 허물 누가 아오리까? 

씻어 주소서.◎◎◎◎  

○오만한 자에게서 당신 종을 지켜주소서. 제 위에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흠없이 살며, 크나큰

깨끗해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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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후 친교실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저녁미사 후) 
화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이규용 요한 (661-619-1081

봉헌봉헌봉헌봉헌 () 성체성체성체성체 () 

민수기민수기민수기민수기    11,2511,2511,2511,25----29292929    

가르침은 참되어 

주님의 법규들 

 큰 상급 

? 숨겨진 저의 잘못 

위에 군림하지 

크나큰 죄악에서 

    

►►►►제제제제 2222 독서독서독서독서                                                                                                                                    

    

복음환호송복음환호송복음환호송복음환호송        

◎◎◎◎알렐루야알렐루야알렐루야알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주소서.◎◎◎◎ 

    

►►►►복음복음복음복음                                                                                                                마르코마르코마르코마르코

    

영성체송영성체송영성체송영성체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속에서

2 년 9 월 30 일 (나해)    

    
Parish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제제제제 22 권권권권 39 호호호호 

 
스페인어) 

1081) 

파견파견파견파견 () 

                                                        야고보야고보야고보야고보 5,15,15,15,1----6666    

,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마르코마르코마르코마르코 9,389,389,389,38----43.45.4743.45.4743.45.4743.45.47----48484848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고통속에서 위로가 되나이다.    



◈◈◈◈ 주일주일주일주일    미사미사미사미사    전례전례전례전례    봉사자봉사자봉사자봉사자 ◈◈◈◈ 
날짜날짜날짜날짜    미사해설미사해설미사해설미사해설    독서독서독서독서    복사복사복사복사    

9 월 30 일 이 마틸다 이 요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10 월 7 일 이 클라라 김 헬레나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10 월 14 일 이 마틸다 이 바오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10 월 21 일 이 클라라 이 요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미사미사미사미사    봉헌금봉헌금봉헌금봉헌금    및및및및    교무금교무금교무금교무금    

주일미사주일미사주일미사주일미사    봉헌금봉헌금봉헌금봉헌금    2222 차차차차    봉헌봉헌봉헌봉헌    교무금교무금교무금교무금    

9 월 23 일 $ 310.00  $ 180.00 

 

주일미사주일미사주일미사주일미사 전전전전 묵주기도묵주기도묵주기도묵주기도 : 10 월월월월 주일미사주일미사주일미사주일미사 (10/7~10/28) 
10 월 로사리오 성월을 맞아, 10 월 달 주일미사  전에 묵주기도 1 단을 

바칠 예정입니다. 주일 미사 시작 15 분 전(오전 7 시 45 분)까지 

도착하셔서, 다 함께 묵주기도로 주일미사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체조배성체조배성체조배성체조배: 10 월월월월 11 일일일일(목목목목) 오후오후오후오후 6 시시시시 30 분분분분 
성체조배는 매월 둘째 목요일, 6 시 저녁미사 직후에 있습니다. 10 월달 

성체조배는 10 월 11 일(목) 저녁 6 시 30 분에 있습니다. 
    

2012 2012 2012 2012 Diocesan Congress & Youth Day: 10 월월월월 13-14 일일일일    
*장소: Visalia Convention Center, 등록비: $40.  
 

전루까전루까전루까전루까 형제형제형제형제의의의의 영혼영혼영혼영혼를를를를 위한위한위한위한 기도기도기도기도 
하느님 품으로 떠난, ‘전 루까 형제의 영혼과 유족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 
립니다. 

공 동 체공 동 체공 동 체공 동 체  소 식소 식소 식소 식  
추석행사추석행사추석행사추석행사: 9/ 30 (오늘오늘오늘오늘) 오후오후오후오후 5 시시시시 30 분분분분 
한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추석)를 맞아, 오는 9 월 30 일 (주일) 

저녁시간 시간에 즐거운 파티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저녁식사 및 다양한 
놀이가 준비될 예정이오니, 다함께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기도회기도회기도회기도회 모임모임모임모임: 10/3 (수수수수)  
'우리 가정이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은총을 청합시다.' 
(연중 제 27 주일). 
 

한인한인한인한인 성당성당성당성당 골프대회골프대회골프대회골프대회 : 10/7 (주일주일주일주일) 정오정오정오정오  
일정: 10 월 7 일(주일) 12:00 PM 
장소: Rio Bravo Country Club (15200 Casa Club Dr., Bakersfield) 
문의: 총무 김마론 형제 
 

세도나세도나세도나세도나 (2 박박박박 3 일일일일) 성지순례성지순례성지순례성지순례 지원지원지원지원: 11/1-11/3 
한인공동체영적성숙을 위한 피정을 장려하기 위해, ‘필그림 아메리카’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의 비용의 50%를 공동체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성지순례 정보는 ‘매일미사책’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참가지원 및 문의: 총구역장님 (박 마가렛 자매님). 
 

한인공동체한인공동체한인공동체한인공동체 단합대회단합대회단합대회단합대회 (1 박박박박 2 일일일일): 11/11(일일일일) - 11/12(월월월월) 
 11 월에 1 박 2 일 일정으로 아빌라비치 (Avila Beach)로 단합대회를 떠날 
예정입니다.공동체에서 저녁식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호텔 및 부대비용은 

참가자 부담입니다. 상세 사항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한인공동체한인공동체한인공동체한인공동체 성당성당성당성당 청소청소청소청소: 매월매월매월매월 다섯번다섯번다섯번다섯번 째째째째 토요일토요일토요일토요일 오후오후오후오후 3 시시시시 

말씀의말씀의말씀의말씀의    이삭이삭이삭이삭                                                                                                                        말과말과말과말과    생각과생각과생각과생각과    행위의행위의행위의행위의    삼위일체삼위일체삼위일체삼위일체    

        최인호최인호최인호최인호    베드로베드로베드로베드로    | 작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중세유럽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손꼽히는 성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원래는 하나의 몸이라는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인 ‘삼위일체( )’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 신비를 
밝히려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변을 산책하다가 

한 어린이가 모랫구멍에서 조개껍데기로 물을 푸는 모습을 보고 
성인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어린이는 ‘바닷물을 퍼 

올리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닷물을 퍼서 뭘 

하려 하는데?’ 하고 다시 묻자 어린이는 대답했습니다. 
‘바닷물을 퍼서 바다를 텅 비게 하려고요.’ 

  어린이의 대답에서 성인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밝히는 것은 
조개껍데기로 물을 퍼서 바다를 비우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의 
말씀처럼 삼위일체의 신비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숨겨진 의미를 깨닫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느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입 

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습니다.’ (창세 
1,26.27) 하느님께서는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라는 복수를 사용하신 것은,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된 것이 분명한 진리이 

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 

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 

다.”(요한 1,1)라는 요한의 증언처럼 전능하신 ‘말씀’ 
으로서의 하느님과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 

다가’(요한1,14)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행동’과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 하시지 
않고 들은 대로 일러주실 것이다.”(요한 16,13)라는 성령 

으로의 ‘생각’이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삼위( )이시라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은 ‘말과 행동과 

생각’의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처음 하느님이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을 때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일치된 완전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아담이 
원죄를 지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이후 인간의 역사는 살인, 

음란, 우상숭배, 도둑질, 파괴 등 각종 범죄로 얼룩지게 
되었으며 일치되었던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점점 분열되고 

유리되어 참인간으로서 원형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마태 5,48)라고 분명히 말씀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완전한 분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 
만 우리가 하느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라니요. 그것은 불가능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 
라도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필립 3,13-14)은 우리의 희망입니 
다. 바오로는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달음질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그것입니다.”(필립 
3,12)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붙드신 목적은 제가 완전한 사람 
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향해 달음질치게 하려는 것임 

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안에 있는 하느님으 
로서의 ‘말씀( )’ 능력과 예수님으로서의‘행동( )’ 능력 

과 성령으로서의 ‘생각( )’ 능력 즉, 「지언행( )」을 

일치시키려 노력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렌즈로 햇볕을 모아 초점( )을 맞추면 

불꽃이 일어나 종이를 태울 수 있듯이 분열된 제 생각과 말과 
행위를 오직 ‘사랑’의 초점으로 집중되어 불타오르게 하소서. 

저의 말이 곧 저의 생각이며, 저의 생각이 곧 저의 행동이며, 
저의 행동이 저의 말임에 추호도 어긋남이없이 오직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아멘.                  -서울주보에서-  

 


